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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최근 3개년)
분석 기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대 (진관사, 한옥마을, 연신내역 등 주요 관광거점 9개소 중심)분석 지역

관광거점별 체류 규모, 정주 대비 초과체류, 체류배율, 시간대·주말 특성 분석

은평구 내부·외부 유입지역, 주요 발원지, 관광거점별 접근 수단 및 광역 연계성 분석

외국인 소비 집중 거점, 업종별 소비 구조, 시간대별 소비 패턴 및 외국인 특화 가능 거점 도출

핵심 앵커 거점과 이동축을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 대표 관광코스 후보 및 최종 코스 선정

분석 항목

직관과 경험 중심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다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는 객관적·체계적 전략 수립
빅데이터(체류·카드소비 등) 정밀 분석을 통한 방문객 행동 특성 파악 및 데이터 기반 대표 코스 개발로
은평구 관광 브랜드 경쟁력 강화

분석 목적

생활권형 상권 거점과 자연·전통문화·종교형 목적 방문 거점을 구분하여 거점별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가능

핵심 외부 유입지역을 파악하여 서울 서북권·경기 접경권 대상의 광역 관광 마케팅 전략 수립 가능

소비 발생 거점을 중심으로 쇼핑·식음·문화 소비를 연결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기대 효과

핵심 앵커 거점 : 대표 관광코스의 중심이 되는 거점, 코스 안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다른 관광거점으로 이동을 연결하며, 체류·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는 곳

*

*

본 보고서는 은평구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제안된 주요 관광·상권·문화·자연 거점 9개소의
체류성, 소비성, 외부유입성, 이동연계성을 진단하는 대표지역 분석 보고서임. 
분석 결과는 은평구 대표 관광코스 후보 도출 및 거점별 관광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분석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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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범위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 위치도 분석 범위

본 분석은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코스 개발 후보지로 제안한 9개 거점을 대상으로 함. 생활인구, 카드소비, 생활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점별 체류성, 소비성, 외부유입성, 이동연계성을 검토하고 대표 관광코스 개발 가능성을 진단함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응암동 먹자골목

3.  연신내역 일대

불광동 먹자골목

롯데몰 (구파발역 일대)

불광천
벚꽃길

불광동
먹자골목

롯데몰

응암동
먹자골목

연신내역 일대

사비나 미술관
일대

진관사

은평한옥마을
일대

북한산성 입구

공간 범위: 은평구 9개 관광거점, 250M 격자 기준

시간 범위: 2023.03 ~ 2026.02

분석 단위: 관광거점, 월, 분기, 시간대

Ⅰ. 분석 개요

6. 사비나 미술관 일대

7. 은평한옥마을 일대

8. 진관사

9. 북한산성 입구

분석 대상 9개 거점은 은평구청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코스

개발 후보지로 제안한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본 분석은 해당 거점의 체류·소비·이동 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표 관광코스 개발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관광거점 선정 경위 및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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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데이터 정의

본 분석에서 활용한 생활인구, 카드소비, 생활이동 데이터는 관광거점의 체류·소비·이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각
데이터의 집계 기준과 포착 범위에 따라 해석상 유의가 필요함.

데이터명 출처 활용내용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서울특별시 250M 격자 생활인구
서울특별시

디지털도시국
데이터 전략과

거점별 체류 규모 및 시간대별 체류 특성 파악

은평구
2023년 3월

~
2026년 2월

행정동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정주 기준선 및 초과체류인구 산정

업종별·시간대별·
성연령별 카드소비

신한카드 소비 규모, 업종 구조, 소비 피크 분석

수도권 생활이동 OD

KT

거점 간 이동량 및 연계 가능성 분석

수도권 생활이동 수단 차량·버스·도보 등 접근수단 분석

구분 해석유의사항

생활인구
생활인구는 특정 시점에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관광객뿐 아니라 거주민, 통근·통학자, 상권 이용자, 단순 방문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따라서 직접적인 관광객 수가 아니라 관광거점의 체류 규모, 방문 가능성, 생활권 이용 강도를 판단하는 보조 지표로 해석함

카드소비
카드소비 데이터는 가맹점 소재지 기준의 카드 승인금액을 중심으로 집계되며, 현금결제, 일부 간편결제, 온라인 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절대 소비액보다 거점 간 상대적 소비 규모, 업종별 소비 구조, 시간대별 소비 패턴을 중심으로 해석함

생활이동
생활이동 데이터는 출발지·도착지 기반 이동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개별 이동의 실제 관광 목적이나 동일인의 순차 방문 경로를 직접
식별하는 자료는 아님. 따라서 관광거점 간 이동축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보조 자료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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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현황

정주 대비 체류 인구 현황

관광거점 內 생활인구 비중은 2023 년 16.8% → 2025 년 15.3%로 감소함

생활인구 현황

분석결과요약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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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은 평균 생활인구(1,700명)와 정주대비 체류배율(4.6)이 모두 높아 

외부 방문성과 체류 강도가 가장 뚜렷한 핵심 복합소비 거점으로 확인됨

Ⅱ.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롯데몰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연신내역 일대

불광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북한산성 입구

은평한옥마을 일대

진관사

관광거점별 초과체류인구 변화

시간대별 주말/평일 배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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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롯데몰 북한산성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연신내역 일대 은평한옥마을 일대

응암동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벚꽃길 진관사

자연·종교형거점은주말점심~오후체류가강화되어, 
상시체류보다목적방문형관광특성이뚜렷함

관광거점생활인구비중은감소했으나, 
롯데몰·연신내역등생활권·상권형거점중심의체류기반은유지됨

400,000

200,000

진관사와 북한산성 입구는 점심~오후 시간대 주말 체류 배율이 가장 높아 

자연·종교·등산형 목적 방문 거점으로 해석

체류인구는 롯데몰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며, 연신내역은 감소세, 응암동 먹자

골목은 증가세를 보여 생활권·상권형 체류 구조가 일부 재편되는 흐름이 확인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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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이동 제외한 외부 유입지역 비중

분석결과요약01

내부 이동을 제외한 관광거점별 이동수단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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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차량 일반버스 광역버스 도보 지하철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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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지역·이동수단현황

관광 목적 유입 인구 추이

내부 이동을 포함한 유입지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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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유입은고양시덕양구중심으로형성되고, 자연·문화형거점은
차량기반접근성이높아광역연계전략이필요함

은평구 주요관광거점은 내부이동비중이높아생활권형이용특성이 강하며, 

북한산성 ·진관사는 외부 유입 비중이 높아 자연·종교관광거점성격이 확인됨

관광거점 유입인구는 2023~2024년 월 30만~44만 명 수준에서 등락했으나, 

2025 년 이후 월 50만~62만 명 수준으로 급증

은평구 외부유입은고양시덕양구중심으로형성되며, 북한산성입구·롯데몰·

진관사는 서울 서북권과 경기 접경권을 연결하는 광역유입거점으로 나타남

관광거점유입인구는2025년이후크게증가했으며, 
은평구내부이동중심의생활권형이용특성이강하게나타남

은평구 외부 방문객은 대부분차량기반으로유입되며, 자연·문화형거점은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 주차·진입도로·거점간연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2024년 2025년

300,000

500,000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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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카드소비는2025년하반기이후확대되며, 
롯데몰중심의소비집중구조가뚜렷하게나타남

관광거점소비는20~30대여성과점심~저녁시간대에집중되며, 
쇼핑·외식중심의복합소비특성이확인됨

9개소 관광거점 카드 소비 추이

관광거점과 은평구 간 소비 업종 구조 비교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규모

9.00E+07

1.09E+09

단위: 십만원

성연령별·시간대별 카드 소비 비중

은평구 전체 업종 비중

카드소비현황

93,537 

18,685 

10,654 
9,257 

8,420 
4,836 238 5 

롯데몰
은평한옥마을

일대
북한산성

입구
연신내역

일대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응암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Ⅱ.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5억

10억

관광거점별 소비 업종 비중
0

100억원

80억원

60억원

40억원

20억원

2025 년 하반기 이후 관광거점카드소비규모확대

31.6 32.6

25.5

0~6 6~11 11~1414~1717~2121~24

주요 관광 거점 업종 비중

롯데몰이 전체 관광거점 카드소비의 64.2%를 차지하며 소비가 압도적으로 집중

되고, 은평한옥마을·북한산성·연신내역은 목적형·연계형소비거점으로 기능

은평구전체는 한식중심생활형외식소비비중이 높은 반면, 주요관광거점은 

백화점·의류·양식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쇼핑·외식복합소비특성이 뚜렷

대부분의 거점에서 한식·기타요식중심의 외식 소비가 공통적으로 높고, 은평

한옥마을은양식, 사비나미술관은문화용품형으로 거점별 소비 특성이 차별화

관광거점 전체 소비는 20~30대 여성비중이 가장 높고, 

점심·오후·저녁시간대에집중되어 식음·쇼핑 중심 소비 흐름이 뚜렷

2023년 2024년 2025년

47.49

68.68

16.85

58.54

66.13

54.67

43.01

42.37

42.05

22.17

1.52

27.15

27.73

35.01

27.79

29.19

81.63

4.81

19.01

17.3

10.46

0% 20% 40% 60% 80% 100%

사비나 미술관 일대

응암동먹자골목

북한산성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벚꽃길

연신내역일대

은평한옥마을 일대

롯데몰

한식 기타요식 의복/의류 백화점 커피전문점 양식 문화용품 기타

18.2

30.9

28.4

-40 -20 0 20 40

20_29세

30_39세

40_49세

50_59세

60_69세

70세이상

남자 여자

2040

단위: % 단위: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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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소비는롯데몰·은평한옥마을중심으로형성되며, 야외거점은가을성
수기이후감소하고롯데몰은겨울철에도소비가유지됨

외국인소비는거점별업종과피크시간대가달라, 쇼핑형·식음형·상권형등
역할구분을통한코스설계가필요함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추이 외국인 카드소비 상위 거점 업종 비중

200000000

외국인 카드소비 시간대 이용현황

외국인카드소비현황

2억

5억

외국인 카드소비는 10~11월에 집중되고, 이후 겨울철에는감소세를 보임

분석결과요약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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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규모

단위: 천원

108,584 79,232 

48,356 
31,706 

18,619 
4,483 1,382 45 

0

30000

60000

90000

120000

0

12억원

9억원

6억원

3억원

롯데몰
은평한옥마을

일대
북한산성

입구
연신내역

일대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응암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4.94

81.63

3.68

87.85

6.68

45.55 5.9

6.47 29.18

16.85

6.37

29.9

1.52

36.04

22.83

0% 20% 40% 60% 80% 100%

연신내역일대

북한산성입구

은평한옥마을 일대

롯데몰

의복/의류 백화점 생활잡화 양식 커피전문점 패션잡화 한식 기타요식 기타

외국인 소비는 롯데몰과은평한옥마을일대에 집중됨

외국인 소비는 거점별로 은평한옥마을은식음연계형, 북한산성입구는

의복·의류중심, 연신내역일대는한식 및기타요식중심으로 차별화

월별 외국인 카드소비 추이

Jul-25 Aug-25 Sep-25 Oct-25 Nov-25 Dec-25 Jan-26 Feb-26

롯데몰 북한산성 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연신내역 일대 은평한옥마을 일대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0

2억원

대부분의야외·목적형거점은 2025년 10~11월 소비확대 이후감소한 반면, 

롯데몰은 12월까지소비수준을유지해 실내 쇼핑 거점으로서의 안정성 확인

외국인 소비는 거점별로 롯데몰·은평한옥마을은 주간~저녁소비형, 먹자골목과

사비나미술관은 저녁소비형, 연신내역·불광천벚꽃길은 점심소비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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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요약

거점별 체류·소비 역량 진단

거점 간 이동축 검증

복합분석요약

① 고체류·고소비 핵심거점 ② 목적형 소비거점

④ 소비전환 필요거점③ 보조·연계거점

응암동 먹자골목,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진관사, 사비나 미술관 일대, 
북한산성 입구

은평한옥 마을 일대롯데몰, 연신내역 일대

Ⅱ.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No 명칭 활용 데이터 목적

1 거점별 체류·소비 역량 진단 생활인구, 카드소비 핵심 앵커 거점과 보조·확장 거점 구분

2 거점 간 이동축 검증 수도권 생활이동 OD 실제 이동 방향, 연결 강도, 주요 연계축 확인

3 연계 가능 코스 구성 체류·소비 유형, OD 이동량 연속 가능한 관광코스 후보 구성

4 대표코스 선정 및 해석
이동량, 소비액, 구간 연결성, 

관광 시나리오
데이터 기반 우선순위와 관광 이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최종 코스 제안

대표 관광코스 도출 프로세스

총 구간 이동량
49,393명

최소 구간 이동량
7,252명

총 카드 소비액
5.78억

총 구간 이동량
28,219명

최소 구간이동량

1,166명

총 카드 소비액
3.4억

총 구간 이동량
43,903명

최소 구간 이동량
8,419명

총 카드 소비액
7.48억

총 구간 이동량
14,610명

최소 구간 이동량
1,053명

총 카드 소비액
9.28억

연계 가능 코스 구성

이동축은롯데몰–연신내역일대, 롯데몰–북한산성입구, 
연신내역일대–불광동먹자골목을중심으로강하게형성

총 구간이동량, 총 코스 흐름량, 최소 구간이동량, 총 카드소비액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대표관광코스후보 4개를도출함

대표관광코스는최근1년간생활인구·카드소비·생활이동데이터를결합하여, 
거점별체류·소비·이동연계성을종합적으로검토해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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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A B C D A’ B’ C’ D’ 점수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49,393 134,866 7,252 5.78억 100 54.2 84.2 40.4 73.6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28,219 218,799 1,166 3.4억 39.1 100 1.5 0 24.1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43,903 53,124 8,419 7.48억 84.2 9.7 100 69.3 76.2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4,610 187,274 1,053 9.28억 0 82.8 0 100 38.3

코드 평가 지표 평가 내용 가중치

A 총 구간 이동량 코스를 구성하는 각 구간의 이동량을 합산한 값으로, 코스 전체의 이동 연결성과 실제 이동 수요 규모를 판단 0.35

B 총 코스 흐름량 시작 거점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동 흐름 규모로, 코스 출발지의 유입 잠재력과 관광객 흡수 가능성을 판단 0.10

C 최소 구간 이동량 코스 내 구간 중 가장 적은 이동량으로, 특정 구간에서 이동 흐름이 단절될 가능성과 코스 지속성을 판단 0.25

D 총 카드소비액 코스 구성 거점의 카드소비액 합계로, 관광코스 운영 시 소비 유발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판단 0.30

※A~D는 원본값, A'~D'는 최대-최소 스케일링(Min-Max Scaling)을 적용한 표준화 점수임.

분석결과요약01
Ⅱ. 분석 결과 요약 및 제언

종합점수 = A'×0.35 + B'×0.10 + C'×0.25 + D'×0.30

대표 코스 평가 지표

가중치 적용 기준

관광 코스 후보 평가 적용 결과

은평한옥마을일대→ 북한산성입구→ 롯데몰→ 연신내역일대코스가
76.2점으로가장높게나타나대표관광코스로선정

※본 가중치는 선행연구 및 분석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관광코스 평가의 객관성과 분석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적용 기준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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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요약

대표코스 흐름도

복합분석요약

2

전통문화 → 자연 → 쇼핑·휴식
→ 상권·식음으로
관광·여가·소비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코스

자연에서 도심상권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주요 도로망과 역세권
거점을 통해 연결

생활인구·카드소비액·체류배율
이 높은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를 포함하여 소비 및 이동
중심성을 반영한 대표 코스

대표코스 선정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는 체류와 소비가 모두 높은 핵심 앵커
거점으로 확인되어 대표코스 내 소비·상권 연결의 중심축으로
반영함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전통문화 방문 이후 식음·카페 소비가 발
생하는 목적형 소비거점이며, 북한산성 입구는 자연관광 수요
를 보유한 연계 거점으로 나타나 전통문화–자연관광 흐름을
구성할 수 있음

해당 코스는 총 구간 이동량과 총 코스 흐름량이 가장 높은 후보
는 아니나, 최소 구간 이동량이 가장 높아 구간 단절 위험이 낮고, 
총 카드소비액도 7.48억 원으로 소비 유발 가능성이 충분함.

대표코스 선정 사유

은평한옥마을→ 북한산성입구→ 롯데몰→ 연신내역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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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언

생활권형 관광거점과 목적형 관광거점의 역할 분리

은평구 관광거점은 연신내역 일대·롯데몰·불광동 먹자골목·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등 생활권형 체류·소비 거점과, 북한산성 입구·
은평한옥마을·진관사 등 자연·전통문화·종교형 목적 방문 거점으로 구분됨.

따라서 모든 거점을 동일한 관광지로 육성하기보다, 생활권형 거점은 식음·쇼핑·야간 상권 중심으로, 목적형 거점은 주말·점심~오후
시간대 자연·문화 방문 중심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관광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2) 자연·문화 관광과 상권 소비를 연결하는 코스형 관광 강화

북한산성 입구와 은평한옥마을은 주말 및 점심~오후 체류 특성이 강하지만, 단독 소비 규모는 제한적으로 나타남. 반면 롯데몰, 
연신내역 일대는 체류와 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핵심 소비 거점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성 입구를 방문한 관광객이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자연관광–쇼핑·휴식–상권·식음으로 이어지는 하루형 관광코스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함

다만 진관사, 북한산성 입구 등 자연·종교형 거점은 생활인구와 카드소비 규모가 낮게 포착될 수 있으나, 이는 관광 가치가 낮다는 의미
가 아니라 체류·소비가 데이터상 제한적으로 포착되는 거점 특성에 따른 결과임. 해당 거점은 은평구의 자연·전통·종교 관광 정체성을
보완하는 상징 거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3) 고양시 덕양구 등 외부 유입권역 대상 광역 연계 전략 필요

은평구 내부 이동을 제외하면 고양시 덕양구가 대부분 관광거점의 주요 외부 유입권역으로 나타나, 은평구 관광은 서울 내부 수요뿐
아니라 경기 북서부 생활·관광권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

향후 홍보·안내·교통 연계 전략은 은평구 내부 주민뿐 아니라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서울 서북권 방문객을 대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산성 입구·진관사·은평한옥마을은 경기 북서부권 자연·문화 방문 수요를 흡수하는 광역형 관광거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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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언

4) 차량 중심 접근 구조에 대한 교통·보행 연계 개선

외부 유입 기준 이동수단 분석 결과, 북한산성 입구·진관사·은평한옥마을 등 자연·문화형 거점은 차량 접근 비중이 높아 주말 혼잡, 주
차 수요, 진입도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구파발역·롯데몰·은평한옥마을·북한산성 입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셔틀, 안내 동선, 보행 연결성 개선, 주차 분산 운영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차량 방문객의 체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거점 간 소비 이동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5) 카드소비 기반 거점별 특화 콘텐츠 강화

롯데몰은 쇼핑·외식·실내 체류, 연신내역 일대와 불광동 먹자골목은 저녁 식음·상권, 은평한옥마을은 주간 식음·전통문화, 응암역 불광
천 벚꽃길은 산책 후 식음·카페 소비에 강점이 있음. 각 거점의 소비 피크 시간대와 핵심 소비층을 반영하여, 은평한옥마을은 점심·오후
형 전통문화·카페 코스, 연신내역 일대·불광동 먹자골목은 저녁 식음 코스, 불광천 벚꽃길은 산책·카페·생활여가 코스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외국인 소비 거점은 롯데몰·은평한옥마을 중심으로 우선 육성

외국인 카드소비는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롯데몰은 백화점 중심 쇼핑형, 은평한옥마을은
전통문화·식음 연계형 소비 특성이 확인됨. 

외국인 관광 전략은 단순 방문 유도보다 소비가 포착되는 거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롯데몰–은평한옥마을–북한산성
입구를 연결하는 쇼핑·전통문화·자연관광 연계 코스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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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인구분석01
은평구 전체 대비 주요 관광거점 생활인구 비중 추이

은평구 전체 생활인구는 월평균 약 39만~44만 명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9개 관광거점 생활인구는 약 5.8만~7.0만 명
수준으로 2023년 대비 2025년 이후 다소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됨

생활인구 관점으로 보면 2023년에는 9개 관광거점 비중이 대체로 16%대 후반을 유지했으나,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14%대 후반으로 낮아지는 흐름이
확인됨. 이는 은평구 전체 체류 규모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 관광거점으로의 체류 집중도는 다소 약화되었음을 시사함

다만 2025년 10월 이후 일부 월에는 관광거점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나, 특정 시기·이벤트·계절 요인에 따라 관광거점 체류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은평구 전체 생활인구 대비 9개 관광거점 생활인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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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상위 5개 관광거점 월별 생활인구 추이

상위 5개 관광거점의 생활인구 규모는 전 기간 동안 연신내역 일대가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롯데몰,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동 먹자골목 순으로 나타남

연신내역 일대는 전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생활인구를 유지함. 월별로 약 50만~65만 명대 수준이며, 다른 거점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다만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2023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2025년에도 55만 명 전후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임.

롯데몰은 연신내역 일대 다음으로 생활인구 규모가 큰 거점으로, 쇼핑·외식·실내 체류가 결합된 복합소비형 거점 특성이 확인됨. 월별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안정적인 방문·체류 기반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Ⅲ.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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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 하위 4개 관광거점 월별 생활인구 추이

하위 4개 거점 중에서는 북한산성 입구가 전 기간 가장 높은 생활인구 규모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은평한옥마을 일대가 뒤따르고 있음. 사비나
미술관 일대는 2024년 3월 이후 급격히 증가한 뒤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진관사는 전 기간 생활인구 규모가 가장 낮게 나타남

북한산성 입구는 하위 4개 거점 중 가장 높은 생활인구를 유지함. 월별로 대체로 8만~10만 명 수준에서 움직이며, 2025년 5월에는 약 9.9만 명까지 상승함

사비나 미술관 일대는 2023년에는 생활인구 규모가 매우 낮았으나, 2024년 3월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약 1.7만~2.7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데이터
범위, 거점 격자 설정, 주변 시설 변화, 또는 집계 기준 변화의 영향일 수 있음. 따라서 “관광 수요가 급증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2024년 이후 데이터상 체류
포착이 증가한 문화형 보조 거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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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의 복합 체류 특성과 정주인구 보정 필요성

생활인구 구성 요소

생활인구는 특정 시점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이나, 거주민·통근·생활권 체류·상권 방문·관광 방문이 함께
포함됨.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주민등록인구를 정주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차감한 정주 대비 초과체류인구를 활용하여 관광거점별 외부
유입·방문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판단하였음

생활인구 단독 활용의 한계

앞서 분석 데이터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활인구는
관광객만을 의미하지 않고 거주민, 통근·통학자, 상권 이용자, 
단순 방문자 등을 포함하는 복합 체류 지표임

거주민, 통근·통학, 상권 방문, 관광 방문, 단순 통행 체류가 함께
포함되어 생활권 성격이 강한 지역은 과대 해석이 가능하게 됨

관광거점별 셀 범위에 주거지·상권·도로가 포함되는 정도에 따라
생활인구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생활인구 총량만으로 관광 방문성을 직접 판단하기 어렵고,  
정주 인구를 고려한 보정 지표가 필요함

보정지표 산식

Ⅲ. 분석 결과

인구분석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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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 정의 및 분석 지표
생활인구는 특정 시점에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한 인구를 보여주는 동적 지표이며, 주민등록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고정 수요를 나타내
는 기준선임. 다만 생활인구에는 거주민, 통근·통학, 상권 방문, 단순 통행, 관광 방문이 함께 포함되므로 생활인구만으로 관광객 규모를 직접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본 분석에서는 생활인구와 주민등록인구를 결합하여 정주 인구 대비 초과체류인구와 체류배율을 산출하고, 관광거점별 외부 유입·방문 가능성을 보완적으로
판단하였음. 또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중 관광·쇼핑·기타 목적 이동을 선별하여 관광거점 간 이동 흐름을 분석하고, 생활이동 수단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
여 외부 유입 방문객의 접근 수단 특성을 파악하였음

이를 통해 단순 체류 규모뿐 아니라 정주 대비 체류 강도, 관광거점 간 이동축, 외부 유입권역, 이동수단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은평구 관광거점의 역할
과 코스 연계 가능성을 도출하였음

지표 정의 활용목적

생활인구 특정 일자·시간대에 해당 250M 격자에 체류한 인구 관광거점별 실제 체류 규모 및 시간대별 체류 특성 파악

주민등록인구 행정동 기준 거주 인구 지역 내 고정 수요 및 정주 기준선 설정

셀별 추정 주민등록인구 행정동 주민등록인구를 250M 셀 단위로 배분한 값 관광거점 격자 단위의 정주 기준선 설정

초과체류인구 생활인구 - 셀별 추정 주민등록인구 정주 인구 대비 외부 유입·방문 가능성 파악

정주 대비 체류배율 생활인구 / 셀별 추정 주민등록인구 관광거점별 상대적 체류 강도 비교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
수도권 내 출발지·도착지 기반 이동 데이터 중 관광·쇼
핑·기타 목적 이동을 선별한 데이터

관광거점 간 이동량, 주요 이동축, 코스 연결성 분석

수도권 생활이동 수단 데이터 생활이동 데이터에 이동수단 정보를 결합한 데이터
관광거점별 외부 유입 방문객의 차량·버스·도보 등 접
근수단 특성 분석

외부 유입지역
출발 격자의 시도·시군구 정보를 기준으로 구분한 방문
출발지역

은평구 내부·외부 유입 비중 및 핵심 외부 유입권역
파악

Ⅲ.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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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별 정주 대비 월평균 초과체류인구 추이

Ⅲ.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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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기준 월평균 초과체류인구를 분석한 결과, 롯데몰은 전 기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정주인구 대비 외부 체류·방문성이 가장 강한
핵심 복합소비 거점으로 나타남. 연신내역 일대는 2023년에는 높은 초과체류 규모를 보였으나 2024년 이후 감소해, 상권 체류 유도 및 소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거점으로 판단됨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2023년 높은 초과체류를 보였으나 2024년 이후 급감했고, 응암동 먹자골목은 2025년 들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남. 이는 불광천
산책형 체류와 주변 식음 상권 간 이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북한산성 입구·은평한옥마을·진관사는 정주 대비 초과체류인구 기준에서는 낮게 나타나지만, 자연·전통문화·종교형 거점의 특성상 상시 체류보다 특정
시간대·주말 목적 방문 성격이 강한 거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분기별 관광거점 초과체류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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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북한산성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연신내역 일대 은평한옥마을 일대 응암동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벚꽃길 진관사

23년 1분기 23년 2분기 23년 3분기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24년 3분기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5년 2분기 25년 3분기 25년 4분기

※ 양수는 정주 기준선 대비 체류가 많은 지역, 음수는 정주 인구 대비 생활인구가 낮게 나타난 지역을 의미하며, 관광성 판단을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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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별 생활인구 체류 특성

시간대별 생활인구 분석 결과, 은평구 관광거점은 주간형 관광거점, 저녁 상권형 거점, 생활여가형 거점으로 구분됨

롯데몰·북한산성 입구·은평한옥마을·진관사는 점심~오후 시간대 체류 비중이 높아, 쇼핑·자연·전통문화·종교 방문 수요가 낮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연신내역 일대와 불광동·응암동 먹자골목은 오후~저녁 시간대 체류가 높아 식음·상권형 거점 특성이 확인되며,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이른 아침과
심야 체류 비중도 높게 나타나 산책·운동·생활권 체류가 결합된 생활여가형 관광거점으로 해석됨

관광거점명 이른 아침(0~6) 오전(6~11) 점심(11~14) 오후(14~17) 저녁(17~21) 심야(21~24)

롯데몰 1,403 (13.5%) 1,538 (14.8%) 1,915 (18.4%) 2,085 (20.0%) 1,927 (18.5%) 1,543 (14.8%)

북한산성 입구 170 (12.7%) 189 (14.0%) 292 (21.7%) 301 (22.4%) 222 (16.5%) 171 (12.7%)

불광동 먹자골목 1,091 (14.4%) 1,154 (15.2%) 1,392 (18.3%) 1,475 (19.4%) 1,319 (17.4%) 1,154 (15.2%)

사비나 미술관 일대 588 (17.7%) 578 (17.4%) 547 (16.5%) 525 (15.8%) 520 (15.7%) 562 (16.9%)

연신내역 일대 1,309 (14.4%) 1,341 (14.8%) 1,542 (17.0%) 1,620 (17.8%) 1,714 (18.9%) 1,551 (17.1%)

은평한옥마을 일대 296 (14.6%) 330 (16.2%) 387 (19.0%) 399 (19.6%) 324 (15.9%) 299 (14.7%)

응암동 먹자골목 1,195 (15.9%) 1,199 (16.0%) 1,269 (17.0%) 1,292 (17.3%) 1,287 (17.2%) 1,235 (16.5%)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1,819 (17.4%) 1,720 (16.5%) 1,667 (15.9%) 1,649 (15.8%) 1,781 (17.0%) 1,816 (17.4%)

진관사 9 (10.4%) 12 (14.5%) 21 (24.9%) 22 (25.9%) 11 (12.9%) 10 (11.2%)

Ⅲ.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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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시간대별 생활인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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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평일 체류 강화 분석

주말/평일 배율 분석 결과, 북한산성 입구·진관사·은평한옥마을은 주말 관광성이 강한 거점으로, 연신내역 일대·불광동 먹자골목은 평일과
주말 모두 안정적으로 이용되는 상시 생활상권형 거점으로 구분됨

주말/평일 체류 배율을 분석한 결과,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은 거점 성격에 따라 주말 강화 패턴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음. 진관사와 북한산성 입구는 점심~오후
시간대 주말 체류 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연·종교·등산형 관광거점으로 해석되며,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점심~오후 배율이 상승해 주말
쇼핑·전통문화·식음 연계형 거점 특성이 확인됨.

반면 연신내역 일대와 불광동 먹자골목은 전 시간대 주말/평일 배율 차이가 크지 않아 특정 주말 관광 수요보다는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되는 상시 생활상권형
거점으로 판단됨.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과 응암동 먹자골목은 주말 오전~오후 또는 점심 시간대 배율이 높아 산책·외식·생활여가 수요가 결합된 생활여가형
거점으로 볼 수 있음

관광거점명 이른 아침(0~6) 오전(6~11) 점심(11~14) 오후(14~17) 저녁(17~21) 심야(21~24)

롯데몰 1.02 1.08 1.24 1.22 1.08 1.02

북한산성 입구 1.06 1.29 1.44 1.63 1.37 1.07

불광동 먹자골목 1.03 1.05 1.1 1.13 1.05 1.02

사비나 미술관 일대 1.02 1.06 0.98 0.98 1.01 1.03

연신내역 일대 1.07 1.02 1.05 1.05 1.05 1.05

은평한옥마을 일대 0.95 0.96 1.12 1.18 1.09 1.02

응암동 먹자골목 1.06 1.14 1.26 1.16 1.08 1.05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1.03 1.14 1.24 1.21 1.09 1.03

진관사 1.04 1.27 1.72 1.76 1.14 1.05

Ⅲ.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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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별 주말/평일 시간대 배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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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명 평균생활인구
정주대비
체류배율

최대생활인구

롯데몰 1,702 4.61 10,943

연신내역 일대 1,464 1.52 10,956

사비나 미술관 일대 557 1.51 1,723

응암동 먹자골목 1,574 1.47 13,059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1,714 1.38 11,963

불광동 먹자골목 1,242 1.21 9,932

은평한옥마을 일대 335 0.91 3,558

북한산성 입구 219 0.60 5,925

진관사 14 0.04 707

관광거점 주변 정주인구 대비 체류 강도를 분석한 결과, 롯데몰은 평균 생활인구와 정주대비 체류배율이 모두 높아 가장 뚜렷한 외부
체류·방문형 거점으로 나타남. 평균 생활인구는 1,702명, 정주대비 체류배율은 4.61배로, 다른 거점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체류 강도를 보임

롯데몰은 평균 생활인구와 정주대비 체류배율이 모두 높고, 버블 크기도 커서 특정 시간대 최대 생활인구 역시 높은 거점임. 이는 단순한 지역 생활권 체류가
아니라, 쇼핑·외식·실내 체류 목적의 외부 방문이 강하게 발생하는 핵심 체류·소비 거점으로 볼 수 있음

연신내역 일대,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불광동 먹자골목은 평균 생활인구가 높고 최대 생활인구도 크게 나타남. 하지만 체류배율은
롯데몰보다 낮아, 순수 관광형이라기보다 지역 주민·생활권 방문·상권 이용이 함께 반영된 상시 생활권형 체류 거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은평한옥마을 일대, 북한산성 입구, 진관사는 평균 생활인구와 정주대비 체류배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다만 이들 거점은 주말·점심·오후 시간대 체류
강화가 확인되는 자연·전통문화·종교형 거점이므로, 생활인구 총량만으로 관광성을 낮게 판단하기보다는 주말형·목적형 방문 거점으로 보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보정 기반 관광거점 체류 특성

관광거점별 정주 인구 대비 체류 강도

Ⅲ.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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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관광거점 모두 은평구 내부 이동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은평한옥마을 일대, 사비나 미술관 일대, 
응암동·불광동 먹자골목은 내부 이동 비중이 80% 이상으로 확인됨. 이는 해당 거점들이 외부 관광객 전용 목적지라기보다 지역 주민의
산책·식사·쇼핑·여가 수요와 결합된 생활밀착형 관광거점임을 시사함

북한산성 입구와 진관사는 은평구 내부 이동 비중이 각각 39.5%, 34.7%로 다른 거점 대비 낮고, 고양시 덕양구 및 기타 외부 지역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두 거점이 은평구 주민 생활권 수요뿐 아니라 인접 경기 북서부 및 서울 타 권역의 자연·종교 관광 수요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함

연신내역 일대는 은평구 내부 이동 비중이 58.3%로 나타나면서도, 고양시 덕양구 등 외부 지역에서의 유입이 비교적 활발하게 확인됨. 이는 연신내역 일대가
지역 상권 이용과 인접 지역 방문 수요가 함께 나타나는 생활권·상권형 거점임을 보여줌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지역 주민의 상권 이용, 산책, 식사, 생활소비와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권형 거점으로 판단됨

은평구 내부 이동을 포함한 관광거점별 유입지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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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거점에서 고양시 덕양구가 주요 외부 유입권역으로 나타남. 이는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이 행정구역상 서울에 위치하지만, 실제 외부
유입권역 측면에서는 고양시 덕양구와 강하게 연결된 서울 서북권·경기 접경형 관광권에 속함을 시사함

북한산성 입구는 은평구 제외 기준 고양시 덕양구 유입 비중이 46.5%로 가장 높고, 양주시 등 경기 북부권 유입도 함께 확인된다. 이는 북한산성 입구가
은평구 내부 생활권을 넘어 경기 북서부 및 서울 도심권 방문객이 유입되는 광역 자연관광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롯데몰은 은평구 제외 기준에서도 고양시 덕양구 유입 비중이 36.6%로 가장 높고, 종로구·서대문구 등 서울 도심·서북권 유입도 함께 확인된다. 이는
롯데몰이 은평구 내부 상권을 넘어 인접 경기권과 서울 서북권 방문객을 흡수하는 광역 쇼핑·외식 거점임을 시사함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고양시 덕양구 유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종로구·중구·서대문구·마포구 등 서울 주요 권역과 기타 지역 비중도 함께 확인된다. 
이는 은평한옥마을이 인접 생활권뿐 아니라 전통문화·식음 목적의 분산형 외부 방문 수요를 흡수하는 거점임을 시사함

은평구 제외 기준 관광거점별 외부 유입지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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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내부 이동을 제외한 유입 방문 이동 수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광거점에서 차량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은평구 외부
방문객이 자연·종교·전통문화형 거점에 접근할 때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또는 차량 기반 이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진관사, 북한산성 입구, 은평한옥마을 일대 등 자연·종교·전통문화형 거점은 차량 접근 비중이 높아 외부 방문객의 자가용 기반 방문 수요가 강한 것으로
해석됨. 이에 따라 주차 수용력, 진입도로 혼잡 관리, 거점 간 셔틀 또는 보행 연계 개선이 주요 과제로 판단됨

연신내역 일대는 차량 비중 44.1%, 일반버스 비중 43.2%로 나타나 외부 유입 기준에서도 차량과 대중교통 접근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통·상권형 거점으로
분석됨. 이는 연신내역 일대가 은평구 내 대표 역세권 상권으로서 버스 기반 접근성이 높은 거점임을 보여줌.

응암동 먹자골목은 차량 비중이 가장 높지만, 도보 비중이 14.4%로 다른 거점 대비 높게 나타남. 이는 응암동 먹자골목이 주변 생활권 및 인접 상권과 보행
기반으로 연결되는 식음 거점 성격을 지님을 보여줌. 

은평구 제외 기준 관광거점별 이동수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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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매출 데이터의 업종 분류 및 범위는 관광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음식·카페, 쇼핑·소비, 숙박·여행, 문화·체험·레저, 
교통·이동 업종을 중심으로 구성함.

분석 대상 업종 선정

업종 구분 업종명

음식·카페

한식

중식

일식

양식

패스트푸드

기타요식

제과점

커피전문점

쇼핑·소비

백화점

의복/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생활잡화/수입상품점

문화용품

쇼핑몰

전용매장

시계/귀금속

업종 구분 업종명

숙박·여행

호텔/콘도

모텔,여관,기타숙박

여행사/항공사

문화·체험·레저

영화/공연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게임방/오락실

스포츠시설

교통·이동

택시

고속버스/철도/여객선

은평구 관광 소비 특성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의료, 통신, 생활서비스, 교육 등 일상 소비 성격이 강한 업종은 제외하였으며, 관광객의
실제 방문·체류·소비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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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거점 월평균 소비 규모는 약 8.1억 원으로, 은평구 전체 카드소비의 6.34%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의 카드소비 규모는 전반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으며, 특히 2025년 하반기 이후 소비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됨.

특히 은평구 전체 카드소비 대비 주요 관광거점 소비 비중은 2023~2024년 평균 약 5~6%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2025년 들어 점진적인 증가 흐름을
보이며 2025년 11월에는 약 10% 수준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은평구 관광거점 소비 규모 및 비중 추이 분석

2023년 2024년

3개년 은평구 주요 관광거점 소비 규모 및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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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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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64.2% 12.8% 7.3% 6.4% 5.8% 3.3% 0.2% 0.0%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규모 및 비중 분석

관광거점별 전체 카드소비 규모와 비중을 비교한 결과, 롯데몰의 카드소비가 전체 관광거점 소비의 64.2%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롯데몰이 은평구 관광거점 중 쇼핑·외식·실내 체류 소비가 가장 집중되는 핵심 소비 거점임을 보여줌

롯데몰다음으로는은평한옥마을일대 12.8%, 북한산성입구 7.3%, 연신내역일대 6.4%, 불광동먹자골목 5.8% 순으로나타남. 은평한옥마을일대와
북한산성입구는자연·전통문화방문이후식음·휴식소비가발생하는목적형관광소비거점으로해석할수있으며, 연신내역일대와불광동먹자골목은
역세권·상권기반의식음소비거점으로볼수있음

반면응암역불광천벚꽃길, 응암동먹자골목, 사비나미술관일대는상대적으로소비규모가작게나타남. 해당거점은단독소비거점보다는산책·문화·
생활여가방문이후주변상권과연계하여소비를유도하는보조·연계형거점으로활용하는것이적절함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규모 및 비중

Ⅲ.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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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이 전 기간 가장 높은 소비 규모를 유지한 가운데, 2025년 이후 연신내역 일대와 은평한옥마을 일대의 소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한편 진관사는 카드소비 데이터가 포착되지 않아 본 카드소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함.

특히 2025년 2~3분기에는 야외활동 증가와 관광 성수기 영향으로 북한산성 입구·은평한옥마을·연신내역 일대를 중심으로 소비 규모가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반대로 일부 거점에서는 4분기 이후 소비 규모가 조정되는 계절성이 나타남

또한 연신내역 일대는 상업·외식 중심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은평한옥마을 및 북한산 인접 관광지는 계절 및 관광 수요 변화에 따른 소비 변동성
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됨

주요 관광거점 분기별 매출 추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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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23년 2분기 23년 3분기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24년 3분기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5년 2분기 25년 3분기 25년 4분기

※ 본 그래프는 이중축 기준으로 작성됨. 롯데몰은 다른 관광거점 대비 매출 규모가 크게 나타나 우측
축(0~20억)을 기준으로 해석하며, 그 외 관광거점의 꺾은선 그래프는 좌측 축(0~6억)을 기준으로 해석함.

주요 관광거점·분기별 매출액 3개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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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전체는 한식 비중이 주요 관광거점(47.86%) 대비 63.19%로 높게 나타나 생활형 외식 소비 중심 상권 특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주요 관광거점의 백화점 업종 비중은 롯데몰 은평점 영향으로 11.69% 수준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은평구 전체(3.64%) 대비 약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주요 관광거점의 의복/의류와 양식 업종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쇼핑·외식 중심의 복합 소비 특성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관광거점과 은평구 전체 소비 업종 구조 비교 분석

Ⅲ. 분석 결과

카드소비분석02

주요 관광거점 및 은평구 전체 업종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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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관광거점에서 한식 및 기타요식 중심의 외식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음식·외식 중심 관광 소비 특성이 공통적으로 확인됨

응암동 먹자골목(68.68%),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66.13%), 불광동 먹자골목(58.54%) 등은 한식 업종 비중이 높게 나타나 지역 기반 외식 소비 중심
상권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롯데몰은 백화점 업종 비중이 19.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쇼핑 중심 소비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양식(17.3%)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관광·카페·체험형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특징이 확인됨.

또한 사비나 미술관 일대는 문화용품 비중이 10.46%로 타 관광거점 대비 높게 나타나 문화·전시 중심 소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주요 관광거점별 소비 업종 구성 비교 분석

주요 관광거점별 카테고리 매출액 비중

47.49

68.68

16.85

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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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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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42.05

22.1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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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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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

81.63

4.81

19.01

17.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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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먹자골목

북한산성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벚꽃길

연신내역일대

은평한옥마을 일대

롯데몰

한식 기타요식 의복/의류 백화점 커피전문점 양식 문화용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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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롯데몰 카드소비 히트맵

15.1
31.5
32.5

-40 -20 0 20

20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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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_49세

50_59세

60_69세

70세이상

남자 여자

성연령별 카드소비 비중(%)

시간대별 카드소비 합계

40 20 200

롯데몰은 주요 관광거점 중 쇼핑·복합소비 성격이 가장 강한 거점으로, 30대 중심의 카드소비와 저녁 시간대 소비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

성·연령별 카드소비를 살펴보면 30~39세 여성(32.5%), 20~29세 여성(31.5%), 30~39세 남성(15.1%) 순으로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롯데몰이 백
화점·쇼핑몰·외식시설이 결합된 복합 소비공간이라는 점에서, 쇼핑 및 외식 목적의 여성 소비층 유입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됨

특히 11~14시와 17~21시 시간대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나 쇼핑·외식·체류형 소비가 결합된 복합상권 특성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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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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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한옥마을 일대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은평한옥마을 일대 카드소비 히트맵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북한산·진관사와 인접한 전통문화형 관광거점으로, 주간 시간대 중심의 소비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남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11~14시 점심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4~17시 오후 시간대에도 소비가 이어져 주간형 관광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남성(62.5%)과 50~60대 여성(23.1%) 소비가 두드러져 중장년층 및 가족·단체 방문 수요와 연계된 소비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됨.

이는 은평한옥마을이 야간 상권보다는 점심 식사, 한옥마을 산책, 카페 방문 등을 결합한 주간 체류·식음 연계형 관광코스에 적합함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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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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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역 일대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연신내역 일대 카드소비 히트맵

연신내역 일대는 지하철역과 상권이 결합된 은평구 대표 생활·상업 중심지로, 저녁 시간대 소비와 20대 여성 소비가 두드러지는 상권형
관광거점으로 나타남

연신내역 일대는 17~21시 저녁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1~14시 점심 소비도 크게 나타나 쇼핑·생활소비가 결합된 도심형 상권 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 소비 비중이 57.9%, 30대 남성 소비 비중이 30.5%로 높게 나타나 젊은 층 중심의 쇼핑·문화 소비 수요가 강한 지역으로 해석됨.

따라서 연신내역 일대는 단독 관광지보다는 북한산성 입구, 은평한옥마을, 불광천 등 주요 관광거점 방문 이후 저녁 식사·쇼핑·상권 체류를 연결하는 코스 거점
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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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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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카드소비 히트맵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불광천 산책로와 역세권 생활상권이 결합된 거점으로, 저녁 시간대 소비와 30대 남성과 여성의 소비가 두드러지는
산책·식음 연계형 관광거점으로 나타남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17~21시 저녁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1~14시 점심 소비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 산책 전후 식사·카페·생활소비가 연계되는 복합
생활·상권형 관광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30대 남성과 여성 소비가 각각 19.8%로 높고, 50대 소비도 일정 수준 나타나 인근 생활권 주민, 직장인,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거점으로 해석됨

따라서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벚꽃 시즌의 일시적 방문지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산책·식음·카페 소비를 연계하는 일상형 관광코스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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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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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먹자골목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불광동 먹자골목 카드소비 히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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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먹자골목은 역세권과 주거지 인접 상권이 결합된 식음 거점으로, 저녁 시간대 소비와 20대 여성, 30대 남성 소비가 두드러지는
식음·상권 중심 관광거점으로 나타남

불광동 먹자골목은 17~21시 저녁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1~14시 점심 시간대에도 일정 수준의 소비가 나타나 식사·모임·생활상권 소비가 결합된 먹거
리 중심 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20대 여성(36.9%)과 30대 남성(32.8%) 소비가 높게 나타나 젊은 층과 직장인 중심의 저녁 식음 소비 수요가 강
한 상권으로 해석됨

따라서 불광동 먹자골목은 자연·문화 관광지와 직접 경쟁하는 거점이라기보다, 북한산성 입구·은평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거점 방문 이후 저녁 식사와 상권 체
류를 연결하는 코스형 식음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함

성연령별 카드소비 비중(%)

시간대별 카드소비 합계

2,697

1,772

단위: 만원

644

0



Ⅲ. 분석 결과

카드소비분석02

41

응암동 먹자골목 카드소비 기반 관광 특성 분석

응암동 먹자골목 카드소비 히트맵

응암동 먹자골목은 주거지와 생활상권이 결합된 식음 중심 거점으로, 저녁 시간대 소비와 50대 이상 남성 소비가 두드러지는 중장년층 중심
식음·상권형 관광거점으로 나타남

응암동 먹자골목은 17~21시 저녁 시간대 소비가 가장 높고, 11~14시 점심 소비도 크게 나타나 점심 식사와 저녁 모임·회식성 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생활밀
착형 식음 거점 특성이 확인됨. 성·연령별로는 50대 남성(53.2%) 소비가 가장 높아 중장년층과 지역 생활권 수요가 강한 상권으로 해석됨.

따라서 응암동 먹자골목은 단독 관광지보다는 불광천 산책, 응암역 일대 방문, 주변 생활상권 이용 이후 저녁 식사와 모임 소비를 유도하는 코스형 식음 거점
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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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별 카드소비 비중(%)

시간대별 카드소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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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단위: 만원

0



42

Ⅲ. 분석 결과

카드소비분석02

관광거점명 소비 규모 주력 업종·소비 구조 소비 피크 시간대 핵심 소비층 소비 역할

롯데몰 매우 높음 백화점·쇼핑·외식 중심 점심·저녁 20~30대 여성 쇼핑·외식·실내 체류 핵심 거점

연신내역 일대 높음 식음·쇼핑·생활소비 혼합 저녁 20~30대 여성, 30대 남성 저녁 상권·교통 연계 거점

은평한옥마을 일대 중간 식음·카페·전통문화 연계 점심·오후 중장년층, 가족·단체 방문객 주간형 전통문화·식음 거점

불광동 먹자골목 중간 한식·기타요식 중심 식음 소비 저녁 20대 여성, 30대 남성 저녁 식음·모임 거점

응암동 먹자골목 중간 한식 중심 생활밀착형 식음 소비 저녁 50대 남성 중장년층 생활권 식음 거점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중간 산책 후 식음·카페·생활소비 저녁 30대 남녀, 50대 산책·카페·식음 연계 거점

북한산성 입구 낮음~중간 일부 업종 편중, 자연관광 연계 소비 점심·오후·저녁 등산·자연관광 방문객 자연관광 후 소비 연계 필요 거점

사비나 미술관 일대 낮음 문화용품 일부 비중 확인 주간 문화시설 방문객 문화형 보조 거점

진관사 낮음
카드소비 포착은 제한적이나 종교·자연
관광 중심의 상징 거점 역할 수행

주말·주간 중심 종교·자연 방문객 한옥마을·북한산 연계 보조 거점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특성 종합 요약

롯데몰은 쇼핑·외식 중심의 핵심 소비거점, 연신내역 일대와 먹자골목은 저녁 식음·상권 거점, 은평한옥마을은 주간형 전통문화·식음
거점으로 구분됨

주요 관광거점의 카드소비는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전체적으로 한식·기타요식 등 식음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롯데몰은 쇼핑·외식·실내 체류가 결합된 핵심 소비거점이며, 연신내역 일대와 불광동·응암동 먹자골목은 저녁 식음·상권 소비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구분됨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생활인구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점심·오후 시간대 식음·카페 소비가 확인되어 주간형 전통문화·식음 연계 코스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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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
북한산성

입구
연신내역 일대

불광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응암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외국인 비중 6.3 37.8 100 9.4 9.3 1.1 10.8 65.1

외국인 카드소비 기반 관광거점 집중도 분석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외국인 카드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외국인 소비 규모와 비중을 비교한 결과,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외국인 소비 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 일부 거점은 전체 소비 대비 외국인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산출되었음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관광거점 카드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외국인 소비 규모와 비중을 비교한 결과,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외국인
소비 규모가 크게 나타난 반면, 일부 거점은 전체 소비 대비 외국인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산출되었음. 특히 북한산성 입구의 외국인 비중 100%는 내국인
소비가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해당 관광거점 범위 내에서 내국인 카드소비가 데이터상 포착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향후 외국인 관광거점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는 외국인 비중만이 아니라 외국인 소비액 규모, 전체 소비 규모, 업종 구성, 데이터 집계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규모 및 비중 (25.07~26.02)

Ⅲ. 분석 결과

카드소비분석02

1억원

8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

1.2억원

0

6천만원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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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북한산성 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연신내역 일대 은평한옥마을 일대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외국인 카드소비 기반 관광거점별 카드소비 추이

외국인 관광거점 카드소비 흐름을 살펴보면, 2025년 10~12월 주요 거점 전반에서 소비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 다만 2026년 1~2월에는
대부분 거점에서 소비 규모가 감소해, 연말 성수기 이후 외국인 소비가 둔화된 것으로 해석됨

월별 추이를 보면 롯데몰은 전 기간 가장 높은 외국인 소비 규모를 유지하며, 2025년 10월 이후 1.5~1.6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었다가 2026년 초 다소
감소하였음.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2025년 10~11월 소비가 크게 증가해 롯데몰 다음의 핵심 외국인 소비 거점으로 나타나며, 전통문화·식음 연계형 소비
수요가 강한 것으로 해석됨

북한산성 입구는 2025년 9~11월 소비가 급증한 후 2026년 초 감소세를 보이고, 연신내역 일대는 월별 변동은 있으나 중간 규모의 소비 거점으로 유지됨. 
반면 사비나 미술관 일대,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소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외국인 소비 핵심 거점보다는 보조적·연계형 거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월별 외국인 카드소비 추이

Ⅲ. 분석 결과

카드소비분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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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성입구

은평한옥마을 일대

롯데몰

의복/의류 백화점 생활잡화 양식 커피전문점 패션잡화 한식 기타요식 기타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업종 비중 분석 (1)

롯데몰은 백화점 중심 쇼핑형,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양식·기타요식 중심 식음형, 연신내역 일대는 식음·생활소비가 혼합된 상권형 거점으로
나타남

롯데몰은 백화점 소비 비중이 87.85%로 압도적으로 높아, 외국인 소비가 대형 쇼핑시설 중심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보임. 이는 롯데몰이 단순 방문지라기보다
외국인 소비를 직접 유도하는 쇼핑형 핵심 소비 거점임을 보여줌.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양식 45.6%, 기타요식 36.0%로 식음 소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전통문화 방문 이후 식사·카페·휴식 소비로 이어지는
전통문화·식음 연계형 관광거점으로 해석할 수 있음. 연신내역 일대는 기타요식, 한식, 기타 소비가 고르게 나타나며, 특정 업종에 집중되기보다는
식음·생활소비가 혼합된 역세권 상권형 거점으로 볼 수 있음

북한산성 입구는 의복·의류 비중이 81.63%로 높게 나타나 일반적인 자연관광 소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이는 등산·아웃도어 관련 소비 또는 특정 업종
결제가 크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외국인 자연관광 선호 업종으로 단정하기보다 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보수적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Ⅲ. 분석 결과

카드소비분석02

카드 소비 비중 상위 4개소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업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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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의류 숙박 문화용품 생활잡화 일식 중식 커피전문점 패션잡화 한식 기타요식 기타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업종 비중 분석 (2)

먹자골목, 벚꽃길, 미술관 일대의 외국인 소비 업종은 전반적으로 식음·숙박·의류·기타 소비가 혼재되어 나타남. 다만 일부 거점은 외국인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종 비중을 핵심 소비 특성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보조적·연계형 관광거점의 참고 지표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불광동 먹자골목은 의복·의류, 숙박, 한식, 기타 소비가 분산되어 나타남. 먹자골목이라는 명칭과 달리 외국인 소비 기준에서는 식음 소비만 강하게 나타나지
는 않으며, 숙박·의류·식음 소비가 함께 발생하는 혼합형 상권 거점으로 해석됨

응암동 먹자골목은 한식 비중이 40.8%로 가장 높고, 의복·의류와 기타요식 비중도 함께 나타남. 이는 외국인 소비가 일부 식음 업종에 집중되지만, 전체
소비 규모가 크지 않아 핵심 외국인 소비 거점보다는 식음 연계형 보조 거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한식 29.03%, 기타요식 25.92%, 기타 19.02%로 식음 소비와 기타 소비가 함께 나타남. 산책형 관광자원과 주변 생활상권이
결합된 구조로, 외국인 대상 단독 목적지보다는 불광천 산책 이후 식사·카페 소비로 연결되는 연계형 거점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Ⅲ. 분석 결과

카드소비분석02

카드 소비 비중 하위 4개소 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업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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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거점별 외국인 카드소비 시간대 이용현황

외국인 카드소비는 전반적으로 점심·오후·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거점별로 소비 피크 시간이 다르게 나타남.  롯데몰·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점심~오후 소비가 강하고, 먹자골목은 저녁, 불광천 벚꽃길은 점심~오후 소비 비중이 높아 거점별 시간대 역할 구분이 가능함

롯데몰은 오후 36.6%, 저녁 34.0%, 점심 24.2%로 점심 이후부터 저녁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쇼핑·식음형 거점으로 나타남.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점심 35.7%, 
오후 34.7% 비중이 높아 주간 방문과 식사·카페 소비를 연계하는 전통문화형 거점으로 해석됨. 북한산성 입구도 저녁 34.9%, 오후 24.3%, 점심 22.8%로
나타나 자연관광 이후 식음 소비가 발생하는 구조로 볼 수 있음

연신내역 일대는 점심 비중이 84.5%로 매우 높게 나타남. 세부 업종 확인 결과, 연신내역 일대의 점심 시간대 카드소비는 기타요식(28.1%), 한식(26.2%), 
양식(10.6%), 제과점(10.5%) 등 식음 업종 중심으로 나타나, 점심 식사·간식 소비가 집중된 결과로 해석됨. 
불광동 먹자골목과 응암동 먹자골목은 각각 저녁 34.7%, 33.5%로 저녁 소비 비중이 가장 높아 식음·상권형 거점의 특성이 확인됨. 또한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은
점심 47.9%, 오후 35.2%로 주간 산책·식음 연계형 소비가 강한 것으로 파악됨

Ⅲ. 분석 결과

카드소비분석02

관광거점별 시간대 외국인 카드 소비 비중 현황

관광거점명 이른 아침(0~6) 오전(6~11) 점심(11~14) 오후(14~17) 저녁(17~21) 심야(21~24)

롯데몰 0.1% 1.1% 24.2% 36.6% 34% 3.9%

은평한옥마을 일대 0% 5.7% 35.7% 34.7% 23.8% 0%

북한산성 입구 1.6% 7.2% 22.8% 24.3% 34.9% 9.3%

연신내역 일대 0% 1.8% 84.5% 8.2% 5.5% 0%

불광동 먹자골목 8.1% 3.5% 16.3% 16.4% 34.7% 21%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0% 8.6% 47.9% 35.2% 8.3% 0%

응암동 먹자골목 3% 5.5% 24.3% 24.7% 33.5% 8.9%

사비나 미술관 일대 1.6% 7.4% 21% 18.2% 37.5%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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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관광거점명 소비 규모 주력 업종·소비 구조 소비 피크 시간대 외국인 소비 특성 관광 활용 방향

롯데몰 매우 높음 백화점 중심 쇼핑 소비 오후·저녁
외국인 소비가 가장 크게

포착되는 쇼핑형 핵심 거점
외국인 쇼핑·외식 거점으로

우선 활용

은평한옥마을 일대 높음 양식·기타요식 중심 식음 소비 점심·오후
전통문화 방문 후 식사·카페 소

비가 연결되는 거점
전통문화·식음 연계형 외국인

코스 구성

북한산성 입구 중간 의복·의류 비중 높음 오후·저녁
자연관광 소비로 단정하기보다
등산·아웃도어 또는 특정 업종

결제 영향 고려 필요
북한산·한옥마을 연계 보조 거점

연신내역 일대 중간 식음·생활소비 혼합 점심
점심 시간대 식음 소비 집중이
뚜렷한 역세권 상권형 거점

역세권 식음·상권 연계 거점

불광동 먹자골목 낮음~중간 숙박·의류·식음 소비 혼재 저녁·심야
먹자골목 명칭과 달리 외국인

소비는 복합 상권형으로 나타남
저녁 식음·체류 보조 거점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낮음 한식·기타요식·기타 소비 혼합 점심·오후
산책 후 식사·카페 소비로
연결되는 생활여가형 거점

불광천 산책·식음 연계 코스

응암동 먹자골목 낮음 한식 중심 일부 식음 소비 저녁
외국인 소비 규모가 작아

핵심 거점보다는 보조 거점
성격

지역 식음 연계 보조 거점

사비나 미술관 일대 매우 낮음 일부 업종 비중 편중 저녁
표본 규모가 작아 업종 비중 해

석에 주의 필요
문화형 보조 거점

외국인 소비 전략은 롯데몰 중심의 쇼핑형 거점과 은평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식음형 거점을 우선축으로 설정하고, 북한산성
입구·불광천·먹자골목은 연계형 보조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외국인 카드소비는 롯데몰과 은평한옥마을 일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롯데몰은 백화점 중심의 쇼핑 소비가 압도적으로 높아 외국인 소비를 직
접 유도하는 핵심 쇼핑 거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전통문화 방문 이후 식음·카페 소비가 이어지는 외국인 특화형 관광거점으로 해석됨.

다만 북한산성 입구, 사비나 미술관 일대 등 일부 거점은 소비 비중이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외국인 선호 거점으로 단정하기보다 데이터 포착
범위와 표본 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카드소비분석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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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분석03
대표 관광코스 도출 프로세스

대표 관광코스는 최근 1년 기준의 생활인구·카드소비·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결합하여 도출하였음. 생활인구를 통해 거점별 체류 특성을
확인하고, 카드소비를 통해 소비 발생 거점을 파악하였으며, 생활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거점 간 실제 이동 흐름과 연계 가능성을
검증하였음

체류인구는 ‘어디에 머무는가’, 생활이동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카드소비는 ‘어디에서 소비가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며, 세 데이터를 결합해 실제 이용 가능성
과 소비 유발 가능성이 높은 대표 관광코스를 도출하였음.

대표 관광코스는 특정 거점의 방문량이나 소비액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움. 생활인구가 높은 거점은 실제 체류 규모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광객이 아닌
거주민·생활권 이용자도 함께 포함될 수 있으며, 카드소비가 높은 거점도 실제 관광 동선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의 코스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본 분석에서
는 체류, 이동, 소비 데이터를 각각 다른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코스 도출 과정을 단계화하였음

대표코스 도출 단계별 활용 데이터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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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분석03
거점별 체류 및 소비 진단 분석

평균 생활인구와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9개 관광거점의 체류-소비 복합 유형을 분석한 결과,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는 모두 평균
기준선을 상회하는 고체류·고소비 거점으로 나타남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체류 규모는 낮지만 높은 소비를 보이는 목적형 소비거점으로, 자연·전통문화 방문과 식음 소비를 연결하는 확장 거점으로 해석됨. 

반면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불광동 먹자골목은 생활인구 대비 소비가 낮아 소비 전환이 필요한 생활권형 거점으로 판단됨. 진관사와 사비나
미술관 일대, 북한산성 입구는 체류·소비 규모가 모두 낮아 단독 핵심거점보다는 주변 자연·문화 관광거점과 연계되는 보조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은평구 9개 관광거점의 체류 – 소비 복합 유형 ① 고체류·고소비 핵심거점

② 목적형 소비거점

④ 소비전환 필요거점

③ 보조·연계거점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불광동 먹자골목은 상대적으로 높은
체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낮아 소비 전환
전략이 필요한 거점임.

진관사, 사비나 미술관 일대, 북한산성
입구는 자체 소비력은 낮지만 핵심
거점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 동선을
보완하는 보조·연계거점임.

은평한옥마을 일대는 상대적으로 체류는
낮지만 높은 소비를 보이며 목적형
방문객의 소비가 활발한 거점임.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는 높은 소비력과
체류성을 동시에 보유한 은평구의 핵심
앵커 거점임.

X,Y 축 기준값
산정 방식

X축(평균 생활인구)은 3개년(2023.03~2026.02) 동안 9개 관광거점의 평균 생활인구를 산출한 후, 
그 평균값(980명)을 기준선으로 설정함.
Y축(월평균 카드소비액)은 3개년(2023.03~2026.02) 동안 9개 관광거점의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산출한 후, 그 평균값(6,257.9만원)을 기준선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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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분석03
거점 간 이동축 검증

관광거점 간 이동은 롯데몰, 연신내역 일대, 북한산성 입구, 불광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남. 특히 연신내역 일대 롯데몰, 
롯데몰 북한산성 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연신내역 일대 구간의 이동량이 높게 확인됨

가장 강한 이동축은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4,058명,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3,682명으로, 이는 두 거점이 은평구 내 핵심 상권·쇼핑·교통 거점으로 상호
연결성이 매우 강함을 의미함. 대표 코스에서는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를 함께 묶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롯데몰 북한산성 입구 축은 자연관광과 쇼핑·식음 소비를 연결하는 주요 이동축으로 확인됨. 양방향 이동량은 각각 3,190명, 2,815명으로 나타나, 북한산성
입구 방문 전후 롯데몰을 함께 이용하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불광동 먹자골목 연신내역 일대 축(2,968명, 2,920명)은 식음·상권 연계가 강하게 나타남. 

관광거점 간 일평균 이동량 현황

도착 관광거점명

롯데몰 북한산성 입구
불광동

먹자골목
사비나 미술관

일대
연신내역 일대

은평한옥마을
일대

응암동
먹자골목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진관사

출
발
관
광
거
점
명

롯데몰 - 3,190 809 155 3,682 427 53 143 7 

북한산성 입구 2,815 - 269 63 855 1,172 33 42 31 

불광동 먹자골목 1,155 340 - 3 2,968 43 79 186 2 

사비나 미술관 일대 523 141 15 - 66 28 2 2 ０

연신내역 일대 4,058 649 2,920 44 - 169 110 364 4 

은평한옥마을 일대 1,181 1,203 73 14 615 - 8 19 21 

응암동 먹자골목 107 49 118 1 151 7 - 325 ０

응암역 불광천
벚꽃길

431 177 495 1 667 20 546 - ０

진관사 7 24 2 ０ 9 22 ０ 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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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분석03
카드소비 기반 연계 가능 코스 구성

분석 결과,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코스의 총 카드소비액이 약 9.28억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1-14시 은평한옥마을 일대와 17-21시 롯데몰에서 비교적 큰 소비가 발생한 영향으로 해석됨

시간대별 소비 흐름을 살펴보면, 롯데몰이 포함된 시간대에서 카드소비액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됨. 특히 14-17시 또는 17-21시 롯데몰이 배치된 후보는
전체 카드소비액이 높게 나타나, 롯데몰이 대표 코스 내 핵심 소비 거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은평한옥마을 일대와 북한산성 입구가 포함된 코스는 오전·점심 시간대의 자연·전통문화 방문 흐름과 결합될 수 있으며, 이후 롯데몰 또는 연신내역 일대로
연결될 경우 쇼핑·상권 소비로 확장되는 구조를 형성함.

다만 본 표는 시간대별 카드소비 규모를 기준으로 한 소비성 검토 결과이므로, 최종 대표코스 선정 시에는 인접 거점 간 구간 이동량과 최소 구간 이동량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06 -11 11 - 14 14 - 17 17 - 21
총

카드소비액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1,346만원 5,173만원 3.97억원 1.15억원 5.78억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1,211만원 1.72억원 4,516만원 1.1억원 3.4억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6,787만원 1.72억원 3.97억원 1.1억원 7.48억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121만원 3.79억원 1.67억원 3.69억원 9.28억

대표 관광코스 후보별 시간대 카드소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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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복합분석03
이동량 기반 연계 가능 코스 구성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코스의 총 코스 흐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첫 거점인 롯데몰의 높은 도착 유입량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시간대별 이동량은 06-11시 첫 거점의 경우 ‘외부/전체 → 첫 거점’ 도착이동량으로 산정하고, 11-14시 이후는 코스상 인접 거점 간 OD 이동량으로 산정함.

인접 거점 간 연결성만 보면 첫 번째 대표 관광코스 후보인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코스는 11-14시, 14-17시 구간에서
높은 이동량이 확인되어 상권·쇼핑·자연관광을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 후보로 볼 수 있음.

또한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코스는 총 구간이동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6,684명,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18,800명으로 후반부 연결성이 높게 나타남. 이는 자연관광 이후 쇼핑·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코스 흐름이 실제 이동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 후보로 해석할 수 있음.

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06 -11 11 - 14 14 - 17 17 - 21
총

코스 흐름량
총

구간 이동량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85,473 15,201 26,940 7,252 134,866 49,393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190,580 17,662 1,166 9,390 218,799 28,219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9,221 8,419 16,684 18,800 53,124 43,903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72,664 1,053 4,092 9,464 187,274 14,610

※ 06~11시 이동량은 코스의 첫 번째 거점으로 유입된 전체 도착 이동량을 의미함. 예: No.1의 85,473명은 06~11시 사이 외부 및
은평구 내 출발지에서 불광동 먹자골목으로 유입된 도착 이동량임. 11~14시 이후 이동량은 코스상 인접 거점 간 이동량 기준임.
※ 표 내 빨간색 강조 숫자는 구간 내 최소 이동 구간을 의미함.

대표 관광코스 후보별 시간대 이동량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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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복합분석03
연계 가능 코스 구성

최근 1개년 시간대별 구간이동량과 카드소비액을 결합하여 대표 관광코스 후보를 비교함. 각 후보는 롯데몰·연신내역 일대 핵심 앵커 거점을
포함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코스 연결성, 시작 유입 규모, 최소 구간 단절 여부, 소비 발생 규모를 함께 검토함.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코스는 총 구간이동량 43,903명, 최소 구간이동량 8,419명, 총 카드소비액 7.48억 원으로
나타나 이동 연결성과 소비 규모가 비교적 균형적인 후보로 판단됨. 특히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후반부 연결성이 높아 자연관광 이후
쇼핑·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대표 이용 시나리오로 활용 가능함

총 구간이동량 기준으로는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코스가 49,39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거점 간 이동 연결성이 가장
강한 후보로 확인됨.

총 코스 흐름량 기준으로는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코스가 218,79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첫 거점인 롯데몰의
도착 유입량이 크게 반영된 결과로, 롯데몰이 코스의 출발·유입 거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줌.

최종 대표 관광 코스는 단일 지표 1위가 아니라, 구간 단절이 작고 자연관광 이후 소비거점으로 연결되는 균형형 코스로 선정하고자 함.

시간대별 이동량·카드소비 기반 코스 후보

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총 구간

이동량(명)
총 코스

흐름량(명)
최소

구간 이동량
총 카드소비액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49,393 134,866 7,252 5.78억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28,219 218,799 1,166 3.4억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43,903 53,124 8,419 7.48억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4,610 187,274 1,053 9.28억

※ 총 구간이동량은 코스상 인접 거점 간 OD 이동량의 합계이며, 총 코스 흐름량은 첫 거점 유입량과 인접 거점 간 이동량을 함께 반영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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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평가 지표 평가 내용 가중치

A 총 구간 이동량 코스를 구성하는 각 구간의 이동량을 합산한 값으로, 코스 전체의 이동 연결성과 실제 이동 수요 규모를 판단 0.35

B 총 코스 흐름량 시작 거점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동 흐름 규모로, 코스 출발지의 유입 잠재력과 관광객 흡수 가능성을 판단 0.10

C 최소 구간 이동량 코스 내 구간 중 가장 적은 이동량으로, 특정 구간에서 이동 흐름이 단절될 가능성과 코스 지속성을 판단 0.25

D 총 카드소비액 코스 구성 거점의 카드소비액 합계로, 관광코스 운영 시 소비 유발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판단 0.30

대표 관광코스 후보는 관광객의 일반적인 방문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오전 → 점심 → 오후 → 저녁의 시간대별 관광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음

코스 평가는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1년(2025.03~2026.02)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동 연결성, 코스 지속성, 
소비 유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관광 빅데이터 기반 지역관광 연구에서는 방문자 특성과 관광 소비지출액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여, 방문자 규모와 소비지출 지표가 지역관광 전략 수립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본 분석에서는 관광코스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기 위해 이동 수요, 구간 연결성, 소비 유발 효과를 주요 지표로 설정함

코스상 실제 이동 수요와 거점 간 연결성을 판단하기 위해 총 구간 이동량에 가장 높은 가중치인 35%를 부여함

최소 구간 이동량은 코스 내 특정 구간의 단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25%를 적용함

총 카드소비액은 지역 내 소비 유발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30%를 부여함

총 코스 흐름량은 출발 거점의 유입 잠재력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로 10%만 반영함

가중지 적용 기준

대표 관광코스후보 평가 지표 및 가중치

Ⅲ. 분석 결과

복합분석03
관광코스 평가 지표

1) 박성은·이금실(2023).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 소비지출액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1)

※ 본 가중치는 선행연구 및 분석 목적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관광코스 평가의 객관성과 분석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적용 기준을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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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관광코스 후보별 시간대 평가 지표(상세)

Ⅲ. 분석 결과

복합분석03

최대-최소 스케일링
(Min-Max Scaling)

최대-최소 스케일링은 0과 1 사이의 범위로 변환하는 방법

각 값을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가지도록 조정

※ A~D는 원본값, A'~D'는 최대-최소 스케일링(Min-Max Scaling)을 적용한 표준화 점수임.

후보 3은 최소 구간 이동량(C)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코스 단절 위험이 낮고, 총 구간 이동량(A)과 카드소비액(D)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최종 선정 결과

No 대표 관광코스 경로 후보 A B C D A’ B’ C’ D’ 점수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49,393 134,866 7,252 5.78억 100 54.2 84.2 40.4 73.6

2
롯데몰 → 북한산성 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 일대
28,219 218,799 1,166 3.4억 39.1 100 1.5 0 24.1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43,903 53,124 8,419 7.48억 84.2 9.7 100 69.3 76.2

4
연신내역 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14,610 187,274 1,053 9.28억 0 82.8 0 100 38.3

No 평가 지표 구분 06-11 11-14 14-17 17-21 총합

1
불광동 먹자골목 → 연신내역일대 →

롯데몰 → 북한산성입구
구간 이동량 85,473 명 15,201 명 26,940 명 7,252명 49,393 명
카드 소비액 1,400 만원 5,200 만원 3.97 억원 1.15 억원 5.78억 원

2
롯데몰 → 북한산성입구 → 

불광동 먹자골목 →연신내역일대

구간 이동량 190,580 명 17,662 명 1,166 명 9,390 명 28,219 명

카드 소비액 1200 만원 1.73 억원 4,500 만원 1.10 억원 3.4억 원

3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일대

구간 이동량 9,221명 8,419 명 16,684 명 18,800 명 43,903 명

카드 소비액 6,800 만원 1.73 억원 3.97 억원 1.10 억원 7.48억 원

4
연신내역일대 →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입구 → 롯데몰

구간 이동량 172,664 명 1,053 명 4,092 명 9,464 명 14,610 명

카드 소비액 1,100 만원 3.80 억원 1.68 억원 3.69 억원 9.28억 원

※ 06~11시 이동량은 첫 거점 유입량이며, 총합의 구간 이동량은 11~14시 이후 인접 거점 간 이동량을 합산한 총 구간 이동량을 의미함. 총 코스 흐름량은 첫 거점 유입량까지 포함한 보조지표로 종합평가에 별도 반영함.

시간대별 구간 이동량과 카드소비액을 비교한 결과, 후보 3(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동량과 소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균형형 코스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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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 결과

복합분석03
대표 관광코스 선정 및 활용방안

최종 코스는 은평한옥마을 일대 →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로, 전통문화·자연관광·쇼핑·상권 소비가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이용 시나리오를 형성함

해당 코스는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성 입구를 통해 주간형 문화·자연 관광 수요를 확보하고, 이후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로 이동하면서 쇼핑·외식·상권 소비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임. 특히 북한산성 입구 → 롯데몰, 롯데몰 → 연신내역 일대 구간의 이동 연결성이 확인되어 자연관광 이후 소비 거점으로 이어지는
연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2

13

4

전통문화 → 자연 → 쇼핑·휴식 →

상권·식음으로 관광·여가·소비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코스

자연에서 도심상권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주요 도로망과 역세권
거점을 통해 연결

생활인구·카드소비액·체류배율이
높은 롯데몰과 연신내역 일대를
포함하여 소비 및 이동 중심성을
반영한 대표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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